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마츠다 세무사의 세금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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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日 活動内容

11/23
第5回新大久保多文化ハンマダンまつり・韓国キムチまつり2023　

歌舞伎町シネシティ広場

11/29 第10回 婦人会新宿支部　ゴルフコンペ　参加

12/4 在日本大韓民国婦人会東京地方本部　送年会　　参加　　京王プラザ

12/5 韓日文化交流ハンマダン 参加　　四谷コリアセンター

12/6 新大久保商店街振興組合と共同クリーン活動

12/7
世界韓人ビジネス大会　運営委員ZOOM会議　鄭宰旭会長　参加

－2024年　世界韓人ビジネス大会　開催地　全羅北道　選定

12/9
在日韓国農食品連合会　総会 ・ 新宿韓国商人連合会とMOU締結式　 

長野県

12/12 一般社団法人　在日韓国商工会議所 講演会・送年会　ホテル雅叙園

12/14 2023全北国際観光フェスタ 八芳園

12/14 民団新宿支部・新宿区日韓議連・日韓親善協会　合同送年会



月　　日 題　　　名

2023年 12月 20日(水) 第9期　定期総会・安東焼酎試飲会・送年会

2024年 1月 26日(金) 第23周忌 新大久保駅 転落事故　追悼文化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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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후지산국제

문 화 기 구

제57호 2024年 1月 후지산메아리 | 발행인 임 진 형

발행인칼럼

자신을 바로 보라

유럽의 한 기업가가 오랫동안 모은 전 재산을 투자하여 제

조회사를 차렸다. 그러나 불행히도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원

자재를 구하지 못해 회사는 파산하고 말았다.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도산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자기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가족을 떠나 방황하

며 부랑자가 되었다. 세상을 떠도는 동안에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부귀영화가 

떠올라 몹시도 괴로웠다. 재산과 명예에 대한 미련을 지우지 못해 늘 과거에서 벗

어나지 못했다.

당연히 미래에 대한 계획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고 날이 갈수록 고통이 심해져 

강물에 뛰어들어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자신감이란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에는 어떻게 해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지 일상생활이나 사

회생활 중에 큰 실패를 겪은 후 어떻게 다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

기가 담겨 있었는데 책을 읽고 난 그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솟는 것을 느꼈다. 그

래서 그는 이 책의 작가를 찾아가 자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 보기로 했는데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작가를 찾아가 자신의 사정을 얘기했다.

작가는 대답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한 편의 소설 같군요. 나도 당신을 돕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

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작가의 말에 그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고개를 떨구며 

이젠 정말 끝이라 하며 중얼거렸다.

그런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작가는 다시 그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지만 당신이 재기하도록 도와줄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날 제가 작업실에서 나올 때만 해도 별 볼 일 없는 떠돌이에 불과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 큰 거울 앞에서 자신을 되찾았어요.

저는 지금 연봉 3,000달러를 받는 새 일자리를 구했어요. 사장님이 제 형편을 고

려해서 연봉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 다시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호탕하게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지금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제 사인

이 들어간 백지수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취인은 당신이고 액수도 마음대로 써넣으면 됩니다.

남의 얘기지만 신나고 기분이 좋아진다. 멋있다. 코로나 때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중에 하나가 특히 교회이다 보니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또 이런 사태가 

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본다. 그러나 우리도 어려움이나 실패의 고통 앞에서 주

저앉아 낙심하지 말고 큰 거울에 일어서서 나 자신을 찾자. 과거에 용기 있게 도전

하고 동서남북 뛰면서 7전 8기의 정신을 회복하고 오뚝이처럼 일어서는 강철같은 

사람이 되자.

옥스퍼드대학에서 연설했던 처칠의 유명한 명언은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절대

로 포기하지 말자.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할 수도 없지만 결단코 포기

할 수는 없다. 2차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와 싸울 때도 처칠은 마이크를 잡고 위급

한 사태를 돌려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신념 때문이었다. 나

는 사랑하는 내 조국을 위하여 땀과 눈물과 피를 바치겠다. 그 유명한 명언으로 조

국을 죽음 앞에서 구해냈다. 

맥아더 장군이 평소 좋아했던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은 78세 때 썼다고 한다. 새

해는 자신을 찾아서 용기 있게 도전해 보자.

임진형 목사 / 발행인

1549년 최초의 선교사 프란시스코 쟈비엘 신부가 선교한 이후 70년간 남부지역

에는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예수회 선교본부에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고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선교사 자신들도 흥분할 정도

이었다.

1569년 오다노부나가(織田信長)는 기독교의 포교를 용인하게 되었는데 이는 배

불정책(排佛政策)에 기인한 불교 사원을 견제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통한 대포와 화약구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오다노

부나가(織田信長)의 뒤를 이어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처음

에는 포교활동을 허용하였으나 기리시단 영주들의 세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

을 매우 두려워하여 부분적으로 금령을 내리게 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일본 전국 통일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가장 

큰 장애는 기리시단 영주들과 종교 세력의 단결이었다. 기리시단 영주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종교 세력의 단결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대륙 침략에 대한 망상을 꿈

꾸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1586년에 일본 카토릭 교회의 최고

의 지도자인 코엘료(Coelho, Gaspar) 선교사를 만나서 중국대륙 침략에 대한 계획

을 토로하면서 정복 후에 대륙 선교와 일본선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서 전쟁에 참여하도록 유혹하였다. 이 때에 코엘료(Coelho, Gaspar) 선교사는 기리

시단 영주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

고 포르투갈 함선도 제공하기로 제의하였다고 한다. 카토릭 예수회에서 파송한 선

교사들이 어떻게 전쟁을 권유하고 동참하였는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

는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카토릭이 지난 역사가운데 가장 악랄하고 비참하였던 십자군전쟁

의 참상을 알기 때문에 소름이 끼친다. 카토릭 예수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야망

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예수회는 로마 카토릭 교회를 위하여 비밀

리에 수행해야 할 중요 목적을 가지고 창립된 단체이다. 첫째는 세계 정치 권력의 장

악이며, 둘째는 세계 종교의 통합을 수행하는 일이다. 예수회는 로마 카토릭이 세계

를 지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을 전개하는 정치적인 조직으로 점차 발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카토릭 내에서 교황의 강력한 독제 체제를 추구하고, 에큐메니컬 운동

을 통해 기독교를 교황권 아래로 편입시키려 하며, 각국의 정치가가 교황에게 충

성을 다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황의 말

에 절대 순종하기로 충성을 맹세한 단체이기에 교황의 명령에는 죽음도 불사한다.

그 당시에 가톨릭은 동방 진출을 위한 야망을 품고 일본을 근거지로 하여 조선, 

대만, 중국 대륙의 선교를 꿈꾸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가

톨릭 세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개신교의 진출을 막기 위한 것이고, 또한 동양권 가톨

릭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와 예수회 선교사들은 상호 간의 유익을 취하기 위

한 수단으로 대륙 침략을 합의하고 협력하게 되었다. 이렇게 종교가 전쟁의 도구로 

이용됐을 때 그 얼마나 허망하며 그 결과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대재앙이 될 수밖

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깨닫게 될 것이다.

일본 선교자료

기리시단 영주들과 임진왜란
이청길 목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 행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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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편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성도

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언

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신자가 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날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말로 맡긴다는 말의 뜻은 ‘산 위에서 아래로 굴려서 내려보낸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하나님께 굴려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맡긴다는 말의 뜻은 ‘내던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모두 완전히 내던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

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모두 맡길 때에 그다

음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물밀듯 넘쳐 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

는 것은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

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의 말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

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기에 잠시 잠을 주무시고 있

었는데 그사이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곧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온갖 

기술과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무시는 주님

을 깨워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받는 시

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까?

(1) 기도하면서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

들의 믿음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만이 보배입니다. 

이 세상 것 다 없어진다고 하여도 믿음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티끌만도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

음이 있을 때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다 맡아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

든 문제를 맡겨 드려야 합니다.

용광로 속에는 무엇을 넣더라도 삽시간에 모두 녹여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의 능력은 마치 용광로와 같아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일단 주님의 능력에 맡기기만 하면 일시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2.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까?

(1)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길」이란 말은 히브리말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장래일’이라고 합

니다. 우리 인간이 장래에 어떤 길을 걸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

사화복(生死禍福)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신30:15)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잠16: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

라”

(잠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겨 드려야 합니

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미래의 비전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푸

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

원합니다. <아멘!>

(2)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시55:22)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

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가난

의 짐, 질병의 짐, 불안과 위험의 짐, 염려와 근심의 짐을 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떤 짐이든지 능히 맡아 해결해 주

실 수 있습니다. <아멘!>

(3)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벧전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말씀하

고 계십니다.

염려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을 우리가 맡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을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니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요 언어학자인 리 파이크(Lee Pike 1912～)박사는 말하기를 ‘사람의 

깊은 불안과 근심은 모두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는 데서 생기게 되는 것이

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의지할 값어치가 없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 결국 우리 마음에 근

심과 걱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그 무거운 

짐과 더불어 씨름하여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여러분

이 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3.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본문 5절 말씀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빛같이 하시리로다”고  하였습니다.

(잠16: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

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다 이

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55:22)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

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맡겨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3)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벧전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문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를 모

르는 불신자들은 맡기려 해도 맡길 곳이 없어서 온갖 어리석은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맡길 대상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제발 맡기라고 간청까지 

하는데도 우리들은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장래를 오직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

장하시는 하나님, 과거부터 현재까지 온갖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와 동

행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하겠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근심과 걱정, 질병과 고통, 환난과 역경, 핍박과 고난의 모든 짐을 다 하나

님께 맡겨 드릴 때 모든 것이 해결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새 생활을 지금부터 영원

까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박한응 목사 / 삽교교회

은혜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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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후지시 기독교 성탄절 행사는 12월 3일 오후(주일) 7시에 시 문화회관에

서 열렸다. 

후지시 기독교 연합회는 일본교회 9개, 가톨릭 1개, 한국교회 4개, 14 교회가 연합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데 대한 

감사와 영광, 그리고 탄생을 축하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캐럴과 연합으로 찬양을 드리는 이 행사에 더욱더 일본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

져본다.

행사가 끝난 후 주최 측에서 마련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모든 참석자에게 선물

했다.

3후지산 메아리 | 富士山 メアリ 2024年 1月

11월 20일 후지시 시민회관에서 원준상 브라질 선교사 초청 치유 전도 성회를 

열었다.

이번 성회는 후지산 사마리아 교회 임진형 목사가 후지 시민을 상대로 예수 그리

스도의 복음이 흑암에 앉아 있는 불신자들의 영혼에 기쁨과 평안 그리고 확신을 주

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된 집회였다.

후지시에는 일본교회 9개, 가톨릭 1개, 한국교회 4개가 있다. 영적으로 열악한 환

경에서 몸부림치며 선교하는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할 열악한 실정이다. 

치유와 방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일본교회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도하고 준비했던 성도들에게는 많은 치유가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체

험하고 교회가 새롭게 힘을 얻고 기도에 불이 붙어서 새벽 2시간 기도와 전도에 힘

을 합하여 전진해 나가고 있다.

후지 지역 치유 전도 성회 2023년 후지시 기독교 성탄 행사
임진형 선교사 임진형 선교사

일본선교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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